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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 기능적 확장 과정에서 조성된 터널, 지하보도 등의 선형 인프라는 물리적 폐쇄성과 시각적 

단조로움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회피를 유발하는 비장소(Non-place)로 전락하고 있으

며, 이를 이용자 경험 중심으로 재생하는 설계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터널 시야(Tunnel Vision) 현상은 심리적 거리감과 범죄 불안감을 증폭시켜 공간 회피를 심

화시킨다. 본 연구는 미디어파사드가 이러한 터널형 공간의 장소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매

체임에 주목하여, 그 표현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실무 적용 가능한 설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국외 사례를 기능형 조명 기반, 서사 기반, 인터랙션 기반

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공간 경험과 표현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유형은 

지각적 확장, 인지적 몰입,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단계적 장소화 구조를 형성하며, 미디어파사드가 

선형 이동 공간을 의미 있는 장소로 전환하는 단계별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 리

듬의 체계화, 환경 적응형 휘도 설계, 장소 특정적 서사 결합의 세 가지 설계 방향을 제안하며, 색온

도의 단계적 전환을 실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설계 제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 유휴 인프

라 재생에서 미디어 기반 공간 디자인의 이론적·실무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핵심어 : 도시재생, 터널형 공간, 미디어파사드, 장소성 회복, 비장소

Abstract

Linear urban infrastructure such as tunnels and underpasses, developed for functional efficiency, has 

increasingly become non-places characterized by physical enclosure and visual monotony that provoke 

psychological discomfort and pedestrian avoidance. In particular, the tunnel vision phenomenon occurring 

inside tunnels amplifies psychological distance and fear of crime, intensifying pedestrians' avoidance of the 

space. This study investigates media facades as an effective medium for restoring place identity in such 

spaces, classifying their expression types into three categories—functional lighting-based, narrative-based, and 

interaction-based—and deriving practically applicable design directions. Results confirm a st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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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making structure of perceptual expansion, cognitive immersion, and social interaction, leading to three 

design directions: systematic visual rhythm, adaptive luminance design, and site-specific narrative integration. 

In particular, the staged transition of color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pedestrian sequence is presented as 

a concrete design proposal for practical application. This study contribute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for media-based spatial design in the regeneration of underutilized urban infrastructure.

Keyword : Urban Regeneration, Tunnel-shaped Space, Media Facade, Restoring Place Identity, Non-place

1. 서론

터널, 지하보도, 고가 하부 통로와 같은 선형 인프라는 이동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이용

자의 감각적 배려 없이 물리적 폐쇄성과 시각적 단조로움을 고착화해 왔다. 그 결과 이러한 공간

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회피를 유발하며 Augé [1]가 정의한 비장소의 특성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Jacobs [2]의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상호작용이 단절된 터널형 공간은 

범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보행권을 침해하며 [3], 시각적 피드백이 부족한 선형 공간에서는 이동 

경로를 실제보다 길게 체감할 수 있다 [4]. 미디어파사드는 빛과 영상이라는 비물질적 요소를 통해 

건축 외피의 경계를 확장하고 [5],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콘텐츠로 선형 동선에 리듬감과 서사를 

부여하는 공간 재생 매체로 주목된다 [6]. 특히 외부 자연광으로부터 고립된 터널 내부는 디지털 

미디어의 휘도와 색채가 이용자의 지각과 공간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형성하며, 이는 빛이 

공간 지각을 재구성하는 매체라는 논의 [7]에 비추어 볼 수 있으며, 미디어파사드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물리적 전제가 된다. 기존 미디어파사드 연구는 건축 외피의 시각적 확장이나 공공 광장 등 

개방형 도시 공간에 집중됐으며, 터널과 같은 선형 이동 공간을 대상으로 표현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장소성 회복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재생이 물리적 정비

를 넘어 이용자의 감각적 경험과 장소적 의미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유휴 인프라

에 대한 미디어 기반 공간 재생 전략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학술적·실무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터널형 공간에 적용된 미디어파사드의 표현 유형을 분류하고, 장소성 

회복에 기여하는 설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터널형 공간의 물리적·심리적 특성과 미

디어파사드의 공간적 수용 원리를 문헌 고찰로 정리하고, 대표 사례를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한다. 사례 선정은 완공되어 자료 접근이 가능한 국외 터널형 선형 공간 중 조명·서사·인터랙

션 세 유형을 대표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 성격은 다르나 모두 폐쇄된 선형 이동 공

간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충족한다.

2. 비장소로서의 터널형 공간과 미디어파사드의 장소적 가능성

2.1 터널형 공간의 물리적·지각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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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차원
터널형 공간의 

물리적·심리적 특성

미디어파사드의 

기술적·경험적 대응
장소성 회복 기제

공간 구조
선형성(Linearity) 및 

단조로운 동선

시간 기반 

콘텐츠(Time-based) 연출

이동 경로의 리듬감 및 

서사성 부여

터널은 시점과 종점이 명확한 선형 구조와 벽면·천장으로 둘러싸인 물리적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며, 기능적 이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체류와 상호작용이 제한된다. Augé [1]의 비장소 개념과 

Relph [8]의 무장소성(placelessness) 논의가 적용되며, Lynch [4]가 강조한 경로(Path)의 인지적 연속

성도 외부 맥락과의 단절로 인해 저하된다. 특히 어두운 내부에서 밝은 출구로 시선이 고정되는 

현상은 주변 정보 인지를 낮추고 심리적 거리감과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용이 위축된 공

공 공간은 체류와 관찰을 감소시켜 다시 이용자를 밀어내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9]. 이는 환

경심리학에서 지각된 안전성(perceived safety)의 저하와 관련된다. 본 연구의 터널 시야는 출구의 

밝은 빛에 시선이 고정되어 주변 인지가 저하되는 현상을 뜻하며, 주변 시야 상실을 뜻하는 지각

심리학 용어와는 구별하여 사용한다.

2.2 미디어파사드의 기술적 특성과 장소적 가치

미디어파사드는 건축 외피에 디지털 미디어를 결합하여 공간의 의미를 동적으로 재구성하는 매

체로, Haeusler [5]는 이를 건축 표면을 정보 전달 매체로 확장하는 미디어 아키텍처(Media 

Architecture)의 핵심 요소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디어파사드는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한정하

지 않고, 조명과 결합하여 건축 표면에 정보와 서사를 구현하는 표면 매체(surface media) 전반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외부 광원이 차단된 터널 환경은 미디어의 선명도와 몰입감을 극

대화하는 암실 조건을 제공하며, 빛 자체가 상징 정보 전달·이용자와의 소통 매개·공간의 위상적 

표현이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작동하는 비물질적 공간 구성 요소가 된다 [10]. 미디어파사드는 시

각 중심 매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빛의 질감·색채 변화·움직임의 리듬은 이용자의 신체

적 감각을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공감각(synesthetic perception)의 촉매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공간

(space)이 단순한 물리적 확장인 반면 장소(place)는 인간의 경험과 의미 부여를 통해 형성된다는 

Tuan [11]의 관점과 일치한다. 단, 상업성만 강조되고 맥락적 설계가 따르지 않을 경우 미디어파사

드 역시 비장소적 특성을 재생산할 수 있음 [12]에 유의해야 한다.

2.3 터널형 공간과 미디어파사드의 대응 관계

터널형 공간의 물리적 한계와 미디어파사드의 기술적 대응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터널형 공간의 특성과 미디어파사드의 대응 관계

  [Table 1] Spatial Attributes vs. Media Facad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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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환경
폐쇄성(Enclosure) 및 저조도 

환경

디지털 광원을 통한 

가변적 스킨 형성

심리적 경계 확장 및 

개방감 확보

이용자 

지각

터널 시야(Tunnel Vision) 및 

불안감

시각적 자극의 분산과 

정보 제공

환경 심리적 안정감 및 

안전성 제고

사회 문화
비장소(Non-place) 및 기능적 

소모

지역 맥락을 반영한 

미디어 아트
고유한 정체성(Identity) 확립

3. 미디어파사드 표현 유형 분석

3.1 기능형 조명 유형: 버밍엄 철도 고가 하부 보행 통로 LightRails (Birmingham, Alabama, USA)

[그림 1]의 LightRails는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엄 18번가 철도 고가 하부 통로에 Bill FitzGibbons

가 2013년 설치한 조명 작품이다. 저전력 RGB LED 모듈을 구조체의 곡률을 따라 선형으로 배치

하여 보행 동선과 일치하는 시각적 흐름을 형성하고, 사전 설정된 프로그램으로 색상과 전환 속도

를 변화시킨다. 연속적인 빛의 배열은 폐쇄된 통로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인지하게 하고, 색채 변

화는 단조로운 이동 과정을 감각적 경험으로 전환한다. 또한 밝기와 시각적 연속성을 높여 지각된 

안전성(perceived safety)을 개선하는 기능형 조명 유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나 지역 서사와의 결합이 약해 장소 의미의 형성보다는 지각 환경 개선에 중심을 둔다는 한계

가 있다.

[그림 1] 버밍엄(미국 앨라배마) 18번가 철도 고가 하부 통로의 조명 설치 사례(LightRails) [13]

[Fig. 1] Functional Lighting-Based Media Facade in the 18th Street Railroad Underpass (LightRails), Birmingham, 

Alabama, USA [13]

3.2 서사 기반 유형: Cuyperspassage (Amsterdam, Netherlands)

[그림 2]의 Cuyperspassage는 암스테르담 중앙역과 워터프론트를 연결하는 약 110m 길이의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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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로로, Benthem Crouwel Architects가 설계하여 2015년 개통하였다. 보행로 한쪽 벽면에는 

Irma Boom이 디자인하고 Royal Tichelaar Makkum이 제작한 약 46,000장의 핸드페인팅 세라믹 타일

이 적용되어 네덜란드 해상 문화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가장자리의 LED 조명은 타일 

벽화의 시퀀스를 균일하게 비추며 서사를 읽는 보조 매체로 작동한다. 이러한 타일 공예와 조명의 

결합은 이동 과정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삽입하여 장소 정체성을 강화하며, 문화유산 기반 

미디어 표현의 인식 효과에 관한 논의[15]와도 연결된다. 다만 서사 콘텐츠의 기획과 지속적인 유

지관리가 요구된다.

[그림 2] Cuyperspassage 공공 통로 미디어파사드 사례 [14]

[Fig. 2] Narrative-Based Media Facade in Cuyperspassage, Amsterdam, Netherlands [14]

3.3 인터랙션 기반 유형: Underpass Park (Toronto, Canada)

[그림 3] Underpass Park 공공 공간 재생 사례 [16]

[Fig. 3] Interaction-Based Media Facade in Underpass Park, Toronto, Canada [16]

[그림 3]의 Underpass Park는 캐나다 토론토의 Eastern Avenue와 Richmond/Adelaide 도로 고가 하

부 유휴 공간을 공공 공간으로 재생한 사례이다. PFS Studio와 The Planning Partnership이 설계하고 

Waterfront Toronto가 발주하여 2012년 개장하였다. Paul Raff Studio의 Mirage는 57장의 연마 스테인

리스 반사 패널과 사전 프로그래밍된 색상 순환 LED 조명을 결합해 이용자의 이동과 시점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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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가변적인 반사 경험을 만든다. 이를 통해 기존 회피 공간은 놀이·운동·이벤트가 가능한 다기

능 공간으로 전환되고, 이용자의 활동과 경험이 장소에 축적된다. 다만 이러한 인터랙션 기반 접근

은 운영과 유지관리의 복잡성을 수반한다.

3.4 사례 비교 종합

세 사례를 핵심 전략, 표현 기법, 기술 요소, 주요 효과, 장소성 층위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례별 매체 구현 특성 종합 및 단계적 장소성 회복 체계

  [Table 2] Synthesis of Media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and Staged Placeness Restoration Framework

분석 항목
미국 버밍엄 

(Functional Lighting)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Narrative)

캐나다 토론토 

(Interaction)

핵심 전략 시각적 환경의 질적 개선 역사적 서사의 표면 매체화 유휴 공간의 커뮤니티화

표현 기법 추상적 패턴의 반복 및 순환
아날로그 타일 벽화 + 빛 조

화

반사 매체 + 프로그래밍 컬러 

라이팅

기술 요소
프로그래밍 RGB LED 모듈

의 선형 배치

연속 LED 조명 + 도자 타일 

벽화(정적)

프로그래밍 LED 조명 + 고정

형 미러 패널

주요 효과
심리적 개방감 및 안전성 확

보

인지적 몰입 및 지역 정체성 

강화

공간의 유희성 및 사회적 소통 

촉진

장소성 단계 1차: 지각적 확장 2차: 인지적 몰입 3차: 사회적 상호작용

세 유형은 각각 지각적 확장(1차), 인지적 몰입(2차), 사회적 상호작용(3차)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장소성 형성 구조를 이룬다. 기능형 조명은 폐쇄적 공간의 시각 환경을 개선해 지각적 경계를 확

장하고, 서사 기반 유형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결합해 인지적 몰입을 유도하며, 인터랙션 

기반 유형은 이용자의 이동과 참여를 공간 변화와 연결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단계적 개

입을 통해 터널형 공간은 단순한 통과 공간을 넘어 감각적 인지와 의미, 상호작용이 축적되는 장

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McQuire [6]가 논한 도시 공간의 미디어화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4. 장소성 회복을 위한 미디어파사드 설계 방향

앞서 도출된 단계적 장소화 구조를 실무 설계로 전환하기 위해 세 가지 설계 방향을 제안한다. 

이 설계 방향들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1단계 지각적 확장(4.1·4.2), 2단계 인지적 몰입

(4.3) 순으로 통합 적용될 때 시너지 효과가 커지며, 3단계 사회적 상호작용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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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각적 리듬을 통한 선형 공간의 연속성 확보

버밍엄 사례에서 확인되었듯, 선형으로 배치된 라이팅 모듈은 이동 방향에 따라 전진감을 부여

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 보행자의 평균 이동 속도와 시선 흐름에 맞춘 동적 콘텐츠 배치를 

통해 지속적인 시각 피드백을 제공하고 출구까지의 심리적 거리감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핵심은 공

간의 선형성을 저해 요소가 아닌 서사 전개의 기준선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4.2 환경 적응형 휘도 설계를 통한 지각적 안정성 제고

폐쇄적 구조 내에서 미디어파사드는 이용자의 생리적·심리적 반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 

적응형 광학 설계(Adaptive Optical Design)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터널형 공간의 설계 검토 범위

로 3,500K~5,000K를 설정하고, 고휘도 직접 노출보다 벽면·천장을 매개로 한 반사광 및 간접 투사 

방식을 제안한다. 보행 시퀀스에 따라 색온도를 4,000K(입구), 5,000K(중간부), 3,500K(출구 접근) 

순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심리적 이행감과 출구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한 설계 제안이

며, 해당 수치와 전환 순서는 이용자 실험을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4.3 장소적 서사 결합을 통한 인지적 몰입 및 장소화

암스테르담 사례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공간 표면과 조명에 결합할 때 비장소가 장소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터널형 공간의 콘텐츠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시각적·미디

어적 레이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기획 단계부터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은 

단순한 시각 장식과 장소화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이며,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의 전략적 기획 요소에 관한 연구[17]와도 연결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터널형 선형 공간의 미디어파사드를 기능형 조명 기반, 서사 기반, 인터랙션 기반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지각적 확장·인지적 몰입·사회적 상호작용의 단계적 장소화 구조로 체

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 리듬의 체계화, 환경 적응형 휘도 설계, 장소 특정적 서사 결합

의 세 가지 설계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기술적 화려함보다 이용자의 환경심리와 지역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실무 지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질적 사례 분석에 기반하

므로 적용 이후의 심리·행동 변화를 정량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행

자 설문, 시선 추적(Eye-tracking), 뇌파(EEG) 등 실증 방법을 활용해 제안한 설계 방향의 효과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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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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